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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오토인더스트리 100% 자회사 편입을 통한 밸류체인 통합과 사업 효율화 기대 

 

■ 로봇용 감속기 기술 개발과 조직 확대를 통해 로봇 사업 확대 지속 중. 현대차그룹의 아틀라스 양산은 중장기 사업 기회로 작용할 전망 

 

■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와 예산 4공장 가동 본격화로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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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인더스트리 자회사 편입을 통한 밸류체인 통합과 사업 효율화 

네오오토는 2027년 2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오토인더스트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

정. 오토인더스트리의 단조/선삭 등 1차 가공부터 네오오토의 초정밀 치절 가공/완성품 제조와 조

립까지 밸류체인을 통합하고 생산/구매/투자 기능을 일원화하면서 사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동사는 사업 통합을 통해 연간 50억원의 원가 절감과 525억원의 투자비 절감, 인력 효율 

10% 향상을 목표 

 

자동차 구동계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자동차 변속기와 EV 감속기 사업을 통해 축적한 초정밀 기어 가공 기술과 유성기어 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용 감속기 개발을 추진 중. 2026년 기업부설연구소 내 로보틱스팀을 신

설한 데 이어 로보틱스사업실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과 조

직 확대를 지속. 특히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양산을 진행

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인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와 예산 4공장 가동 본격화로 2026년 실적 개선 

2026년 매출액은 2,457억원(+5.9% YoY), 영업이익은 147억원(+7.6% YoY)으로 전년대비 

실적 개선 전망.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에 따른 관련 부품 공급 확대가 지속되는 가

운데, 연간 CAPA 940억원 규모의 예산 4공장이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와 TMED-II/EREV 관련 수주 규모를 감안하면 4공장 가동률은 양산 

안정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중장기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640 1,982 2,186 2,321 2,457 
YoY(%) 15.2 20.8 10.3 6.2 5.9 

영업이익(억원) 80 104 126 137 147 
OP 마진(%) 4.9 5.2 5.8 5.9 6.0 

지배주주순이익(억원) 79 119 177 149 182 
EPS(원) 665 1,009 1,500 1,260 1,428 
YoY(%) 19.5 51.9 48.6 -16.0 13.4 

PER(배) 6.6 6.2 3.5 7.0 7.1 
PSR(배) 0.3 0.4 0.3 0.5 0.5 

EV/EBITDA(배) 2.3 2.8 0.8 3.3 4.5 
PBR(배) 0.5 0.7 0.5 0.8 0.9 
ROE(%) 8.4 11.7 15.3 11.4 12.5 

배당수익률(%) 1.5 1.6 2.5 2.3 2.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9/17) 10,200원 

52주 최고가 15,570원 

52주 최저가 5,180원 

KOSDAQ (9/17) 822.18p 

자본금 59억원 

시가총액 1,376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3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8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32억원 

외국인지분율 1.86% 

주요주주 김선현 외 7 인              54.55%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7.3 24.4 72.6 

상대주가 -13.0 72.0 77.5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

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

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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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연혁 

네오오토는 자동차 변속기 및 

전기차 감속기용 정밀 기어와 

차동장치 등을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네오오토는 2010년 1월 ㈜오토인더스트리 예산공장의 치절가공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자동차 정밀 기어 전

문기업이다. 설립 초기부터 내연기관 변속기용 기어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해왔으며, 현대자동차그룹 변속기 계열사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며 정밀 기어 가공 기술력을 축적하였다. 2014년에는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7DCT)용 기어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생산능력을 확대하였고,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이후 2016년과 2019년 예산 제2공장과 

3공장을 차례로 증설하며 내연기관 변속기 기어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축적된 정밀 기어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전동화 부품 분야로의 사업 확장도 본격화되었다. 동사는 2020년 북미 스텔

란티스 퍼시피카 PHEV에 적용되는 모터 샤프트 양산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플랫폼

에 적용되는 전기차용 차동기어를 잇달아 수주했으며, 2022년부터 감속기 기어류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며 전동화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다. 이어 2023년에는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TMED-Ⅱ)용 기어를, 

2025년에는 차세대 전동화 차량용 부품과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핵심 감속기 부품을 수주하며 전동화 제품

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증가하는 TMED-Ⅱ 및 EREV 관련 수주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제4공장 증설을 완

료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용 정밀 기어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2021년부터 현대모비

스와 협력해 무인전술차량과 e-코너 모듈에 적용되는 인휠 감속기를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우주 행성 탐

사용 로버 구동 감속기 개발 정부 과제에 선정되어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8톤 이상 전기 상용차용 e-

Axle 구동모듈 개발을 완료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과 물류로봇(AMR/AGV)에 적용되는 유성감속기 개발도 추진하는 

등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네오오토 연혁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개요

2010.01 

 

2010.07 

2010.08 

2011.11 

2012.07 

2012.11 

2013.01 

2013.07 

2013.12 

2014.10 

2014.10 

2014.11 

2015.11 

(주)네오오토 설립 

 ((주)오토인더스트리 예산공장 법인분할) 

모범여성기업인 산업포장 수상 

두산메카텍 로봇사업부 인수 

ERP / POP SYSTEM 업그레이드 (BDS인포컴) 

ISO/TS 16949 : 2009 인증 

통계적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 (SPC SYSTEM) 

원산지 증명 시스템 도입 

ISO 14001 : 2004 인증 

OHSAS 18001 : 2007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IBK 수출강소기업 인증 추가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코스닥 상장 완료 
 

2015.11 

2016.08 

2016.10 

2016.11 

2016.12 

2018.10 

2018.11 

2019.02 

2020.01 

2020.12 

코스닥 상장 완료 

월드 클래스 300 인증 

예산2공장 증축 완료 

OHSAS 18001:2007 인증 

ISO 14001:2015 인증 

IATF 16949:2016 인증 

ISO 22301:2012 인증 

예산3공장 증축 완료 

김원일 대표이사 취임 

ISO 45001:2018 인증 
 

2021.07 

2022.06 

2022.10 

2023.05 

2023.10 

2023.11 

2024.01 

2024.02 

2024.03 

2024.06 

2024.07 

2025.04 

2025.06 

 

2025.07 

2026.02 

EV 차동기어 2종(고성능) 수주 

EV 차동기어 1종, 구동기어 1종 수주 

VDA6.3기반 고객사 공정감사 통과 

TMED-II HEV 기어 수주 

70kW E-AWD 샤프트 수주 

TK차종 기어 수주 

현대자동차그룹 품질5스타 획득 

현대자동차 그룹 "2023년 올해의 협력사" 선정 

대표이사선임(김원일 대표이사 → 김원일, 김선현 각자대표이사) 

TMED-Ⅱ 몬테레이向 기어류 수주 

행성 탐사용 로버(Rover) 구동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 착수 

차세대 전동화 차량(EM플랫폼)용 DIFF GEAR ASSY I-DAS, DIFF ASSY I-DAS 수주 

EREV 핵심 감속기 부품 DIFFL ASS'Y, GEAR ASS'Y REDUCTION(ENG),  

GEAR ASS'Y REDUCTION(O/P), DISCONNECT ASS'Y 수주 

대표이사선임(김원일, 김선현 각자대표이사 → 정현철, 김선현 각자대표이사) 

예산 4공장 준공 완료 
 

2010~2015 2016~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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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및 제품 

현대차그룹향 매출이 전체의  

약 88% 차지 

네오오토는 자동차 변속기 및 전기차 감속기에 적용되는 정밀 기어와 차동장치 등을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

다. 2025년 제품별 매출비중은 대형기어 등 40%, 피니언 기어 36%, 디프 어셈블리 12%, EV 감속기 부품 7%, 기

타 매출(시제품 등) 5%로 구성되어 있다. 내연기관 자동변속기용 대형기어와 피니언 기어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변속기와 전기차 감속기,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전동화 구동계 

부품으로 공급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대부분의 제품은 현대트랜시스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국내외 생산거점에 공

급되며, 일부 물량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직접 납품하고 있다(2025년 수출비중 63%). 2025년 고객사별 매출비중은 

현대트랜시스 75%, 현대자동차 9%, 기아 4%, 기타 고객사 12%로,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매출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한다. 

 

네오오토 제품별 매출비중(2025년 기준)  네오오토 고객사별 매출비중(2025년 기준)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대형기어 등은 변속기 내부에서 

엔진 또는 구동모터의 동력을 

전달해 차량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 

 

 

 

 

대형기어 등(매출비중 40%) 

대형기어 등은 자동차 변속기 내부에서 엔진 또는 구동모터의 동력을 전달해 최종적으로 차량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이

다. 주요 제품은 유성기어세트를 구성하는 어널러스 기어와 변속기 후단의 최종 동력 전달을 담당하는 4대기어로 구성

되며,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어널러스 어셈블리와 스피드기어 어셈블리 등 조립품 형태로도 공급하고 있다. 이들 제품

은 내연기관 변속기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변속기와 전기차 감속기에도 적용된다. 

 

[어널러스 기어류] 

어널러스 기어는 유성기어세트를 구성하는 링 형태의 기어로, 일반 기어와 달리 안쪽에 치형이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내부의 피니언 기어와 맞물려 회전하며 유성기어세트를 통해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오오토는 어널러스 기어 단품뿐만 아니라 기어와 주변 부품을 용접/조립한 어널러스 어셈블리도 공급하고 있다. 어

널러스 어셈블리는 가공과 용접, 조립 공정을 완료한 상태로 납품되는 조립품으로, 고객사의 변속기 생산라인에서 바

로 사용할 수 있다. 단품 대비 추가적인 가공 및 조립 공정이 포함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다. 

 

40%

36%

12%

7%

5%

대형기어 등

피니언기어

디프 어셈블리

EV 감속기부품

기타
75%

9%

4%

12%

현대트랜시스

현대자동차

기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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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어류] 

4대 기어는 트랜스퍼 드라이브 기어, 트랜스퍼 드리븐 기어, 아웃풋 샤프트, 디프 드라이브 기어를 통칭한다. 이들 제

품은 변속기 후단에서 차량 구동을 위한 최종 동력 전달을 담당한다. 트랜스퍼 드라이브 기어와 트랜스퍼 드리븐 기어

는 서로 맞물려 회전력을 다음 구동 단계로 전달하며, 아웃풋 샤프트는 변속기 내부에서 전달된 회전력을 최종 구동계

로 전달하는 출력축 역할을 수행한다. 디프 드라이브 기어는 아웃풋 샤프트의 동력을 차동장치로 전달해 좌우 바퀴에 

구동력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기어는 높은 토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하므로 치형의 정밀도와 강도, 내구성이 중요하다. 가공 오차가 발생하

거나 기어의 맞물림 상태가 불량할 경우 동력 전달 효율이 낮아지고 소음과 진동, 마모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하이브

리드 및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엔진 소음이 작거나 없어 기어 맞물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소음이 상대적

으로 쉽게 인지되므로 높은 수준의 치형 정밀도와 표면 품질이 요구된다. 

 

네오오토는 외주 협력사로부터 기본 형상과 외형 가공을 마친 반제품을 조달한 뒤 치절가공과 열처리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한다. 특히 어널러스 기어 내측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헬리컬 브로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후 용접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와 품질을 높이고 있다. 

 

동사는 전륜 및 후륜 AT(자동변속기), DCT(듀얼클러치변속기), CVT(무단변속기) 등에 적용되는 대형기어를 공급해 왔

으며, 어널러스 어셈블리와 스피드 기어 어셈블리 등 조립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TMED-II(현대차 차세

대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등 하이브리드 변속기에 적용되는 어널러스 기어와 트랜스퍼 기어, 아웃풋 샤프트 등의 공

급을 확대하며 내연기관 중심에서 하이브리드 구동계 부품으로 적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피니언기어(매출비중 36%) 

피니언 기어는 유성기어세트 

내부에서 동력을 전달하고 

변속비를 형성하는 소형 정밀 기어 

 

피니언 기어는 자동차 자동변속기의 유성기어세트 내부에서 선기어와 어널러스 기어 사이에 배치되어 동력을 전달하

고 변속비를 형성하는 소형 정밀 기어다. 선기어와 어널러스 기어가 피니언 기어와 서로 맞물려 회전하는 과정에서 엔

진 또는 구동모터의 동력은 주행 상황에 적합한 속도와 토크로 변환된 뒤 변속기 출력축으로 전달된다. 

 

피니언 기어는 변속기 내부의 유성기어세트마다 여러 개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륜 및 후륜 자동변속기, DCT, 

CVT와 하이브리드 변속기 등에 폭넓게 사용되며, 변속기 내부에서 다수의 기어가 고속으로 반복 작동하기 때문에 치

형과 표면의 정밀도가 변속 충격과 소음·진동, 동력 전달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숙성과 승차감이 중

요한 고급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높은 수준의 치형 정밀도와 표면 품질이 요구된다. 

 

네오오토는 외주 협력사로부터 기본 형상과 외형 가공을 마친 반제품을 조달한 뒤 치절가공과 열처리 후가공 등 핵심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이후 연삭과 호닝을 통해 치수 정밀도와 표면 품질을 확보하며, 높은 정숙성이 요구되는 

제품에는 기어 그라인딩 공정을 추가로 적용해 열처리 후 발생할 수 있는 치형 오차를 보정한다. 자동화 생산라인을 기

반으로 대량 생산 과정에서도 일정한 가공 정밀도와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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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전륜 4·5·6·8단 자동변속기와 감마 CVT, 습식 8단 DCT 등에 적용되는 피니언 기어를 공급하며 적용 변속기

를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TMED-II 하이브리드 변속기에 적용되는 피니언 기어를 생산하는 등 내연기관 자동변속기 

중심에서 하이브리드 변속기로 공급 범위를 넓히고 있다. 

 

디프 어셈블리(매출비중 12%) 

디프 어셈블리는 차동 케이스와 

사이드 기어, 디프 피니언 등 여러 

부품을 하나의 모듈로 조립한 제품 

 

디프 어셈블리는 변속기 또는 감속기에서 전달된 동력을 좌우 구동축으로 분배하고, 차량 선회 시 발생하는 좌우 바퀴

의 회전속도 차이를 허용하는 차동장치 모듈이다. 대형기어와 피니언 기어가 개별적으로 가공되는 단품 부품인 것과 

달리, 차동 케이스와 사이드 기어, 디프 피니언 등 여러 부품을 하나의 모듈로 조립한 제품이다. 주요 제품은 내연기관 

자동변속기용 디프 어셈블리와 전기차 감속기용 디프 어셈블리 등으로 구성된다. 

 

디프 어셈블리는 개별 기어의 치절가공보다 여러 부품을 정해진 위치와 간극에 맞춰 조립하고 조립 상태를 관리하는 

공정이 중요하다. 네오오토는 외주 협력사로부터 공급받은 차동 케이스와 사이드 기어, 디프 피니언 등을 조립한 뒤 기

어 간 맞물림 간격인 백래시와 회전 저항 등을 검사하며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백래시는 소음과 진동,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관리 항목으로,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차에서는 미세한 조립 오차도 감속기의 NVH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조립 정밀도가 요구된다. 

 

동사는 내연기관 자동변속기용 디프 어셈블리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폭스바겐 티구안, 제타, 아틀라

스 등에 적용되는 글로벌 디프 어셈블리를 공급하며 해외 완성차향 납품 실적을 확보하였다. 이후 전기차 감속기용 디

프 어셈블리까지 공급 범위를 넓히며 내연기관 변속기 중심에서 전동화 구동계용 조립 모듈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

하고 있다. 

 

EV 감속기 부품(매출비중 7%) 

EV 감속기 부품은 전기차의 

구동모터와 감속기에 적용되는 

샤프트 및 기어류 

EV 감속기 부품은 전기차의 구동모터와 감속기에 적용되는 샤프트 및 기어류다. 전기차의 구동모터는 높은 회전수로 

작동하기 때문에 모터의 회전수를 낮추는 대신 토크를 높여 차량 구동에 적합한 동력으로 변환하는 감속기가 필요하

다. 내연기관 차량의 자동변속기가 여러 변속단을 통해 속도와 토크를 조절하는 것과 달리,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단순

한 감속 구조를 통해 모터의 동력을 구동축으로 전달한다. 

 

주요 제품은 구동모터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모터 샤프트와 로터 샤프트, 감속기 내부로 동력을 입력하는 인풋 샤프트, 

회전수를 낮추고 동력을 차동장치로 전달하는 EV 차동기어 및 구동기어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E-AWD(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용 샤프트 및 기어류와 I-DAS 관련 부품도 공급하고 있다. I-DAS는 E-AWD에서 주행 상황에 따라 

보조 구동축의 동력 전달을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디스커넥터 시스템으로, 구동 손실을 줄이고 전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없어 감속기 내부의 기어 맞물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소음과 진동이 상대적으로 쉽게 전

달된다. 또한 구동모터가 높은 회전수와 즉각적인 토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감속기용 기어와 샤프트에는 높은 수준의 

치형 정밀도와 강도, 표면 품질이 요구된다. 네오오토는 기존 내연기관 변속기 부품 사업을 통해 축적한 치절가공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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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가공, 기어 연삭 기술을 EV 감속기 부품에 적용하며 제품의 정밀도와 내구성을 관리하고 있다. 

 

동사는 스텔란티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는 모터 샤프트 공급을 시작으로 전동화 구동계 부품 사업에 

진출하였다.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감속기용 차동기어와 구동기어, E-AWD용 샤프트 및 기어류, I-DAS 관련 

부품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북미 EREV용 기어류까지 수주하며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전동화 구동계로 공급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네오오토 제품 관련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네오오토 제품 상세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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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오토 제품 관련 주요 용어 정리 

제품명(영문) 주요 역할 주요 적용 플랫폼 

어널러스 기어 (Annulus Gear) 유성기어세트를 구성하는 링 형태의 기어로 피니언 기어와 맞물려 동력을 전달 AT, TMED-I/II 

어널러스 어셈블리 (Gear Assembly Annulus) 어널러스 기어를 조립한 모듈 형태의 제품 AT, TMED-I/II 

트랜스퍼 드리븐 세트 (Transfer Driven Set) 변속기에서 전달된 회전력을 다음 구동계로 전달 AT 

기어 트랜스퍼 드리븐 (Gear Transfer Driven) 맞물린 기어를 통해 동력을 전달 AT 

아웃풋 샤프트 (Output Shaft) 변속기에서 전달된 회전력을 최종 구동계로 전달 AT, TMED-I/II 

디퍼렌셜 드라이브 기어 (Differential Drive Gear) 변속기에서 전달된 동력을 차동장치로 전달 AT, TMED-I/II, EV 감속기 

기어 어셈블리 스피드 (Gear Assembly Speed) 기어와 주변 부품을 조립한 모듈 제품 AT 

피니언 기어 (Pinion Gear) 유성기어세트에서 동력을 전달하고 회전속도와 토크를 변환 AT, DCT, IVT, TMED-I/II 

디퍼렌셜 어셈블리 (Differential Assembly) 좌우 바퀴에 동력을 분배하고 회전속도 차이를 허용하는 차동장치 모듈 AT, EV 감속기 

디프 기어 어셈블리 (Diff Gear Assy) 차량 선회 시 좌우 바퀴의 회전속도 차이를 흡수하고 구동력을 분배하는 차동장치 모듈 EV 감속기 

I-DAS 디프 어셈블리 (I-DAS Diff Assy) I-DAS 시스템에서 좌우 바퀴에 구동력을 분배하고 구동축 연결·분리 기능을 지원 I-DAS 

샤프트 인풋 (Shaft Input) 구동모터의 회전력을 감속기로 전달하는 입력축 EV 감속기 

기어 어널러스 (Gear Annulus) 감속기 내부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링 기어 EV 감속기 

로터 샤프트 (Rotor Shaft) 모터 로터의 회전력을 감속기로 전달 EV 구동모터 

기어 어셈블리 리덕션 (Gear Assy Reduction) 감속기 내부에서 감속 및 동력 전달을 수행하는 기어 모듈 EV 감속기, EREV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최대주주(김선현)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 48.55%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네오오토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김선현으로 38.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사 오

토인더스트리(7.01%)와 친인척(2.78%) 지분을 포함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48.55%이다. 그 외 

자기주식 0.01%를 보유하고 있으며, 5% 이상 주요주주로는 모빌리티사업재편유한회사(8.69%)가 있다. 

 

최대주주 김선현 회장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네오오토 대표이사

와 오토인더스트리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김선현 회장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도가 발생한 자동차부품 

업체를 인수하여 자동차부품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01년부터 변속기 부품 제조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오토인

더스트리를 변속기 부품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후 2010년 오토인더스트리의 예산공장을 물적분할해 네오오토

를 설립하였다. 

 

모빌리티사업재편유한회사는 KDB인베스트먼트와 하나증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2024년 네오오토가 

발행한 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였다. 이후 모빌리티사업재편유한회사가 CB 전환 의사를 밝히면서 김선

현 회장은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가능주식의 30%인 502,232주를 취득하였으며, 잔여 CB는 모빌리티사업재편유한회

사가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총 1,674,107주의 신주가 발행되었으며(전환가액 5,376원), 김선현 회장의 

지분율은 40.00%에서 38.76%로 변동하였으며, 모빌리티사업재편유한회사는 8.69%의 지분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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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오토 주주현황(1H26말 기준)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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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입지 강화 중 

미국 내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확대와 함께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 판매량 및 미국 시장 

내 점유율 지속 성장 중 

네오오토의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장

거리 주행 비중이 높아 연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담 없이 연료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시장 수요에 대응해 2020년대 

들어 기존 세단과 친환경 특화 모델 중심이었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미국 내 판매량이 높은 SUV 중심으로 확대해왔

다. 현대차는 싼타페와 투싼, 기아는 쏘렌토와 스포티지 등 주력 SUV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기아 카니발 등으로 적용 차종을 지속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2022년부터 앨라배마 공장(HMMA)에서 하이

브리드 차량의 현지 생산을 시작하는 등 미국 하이브리드 사업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라인업과 현지 생산 확대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량과 시장 내 입지는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량(현대차+기아)은 2021년 9만대에서 2025년 33만대로 크게 확대되었

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23만대로 전년동기대비 65.5%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전체 판매량 기준) 역시 2018년 7.4%에서 2025년 11.3%로 상승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의 캐즘과 전기차 지원 축소 등 정책 기조 변화로 전기차 판매량 성장 속도

가 예상보다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하이브리드 수요에 우호적인 시장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생산능력과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2025~2028년 미국에 총 26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20억달러를 자동차 생산체제 구축에 투입할 예

정이다. 또한 현대차는 2026년 CEO Investor Day를 통해 2030년까지 북미 CAPA를 50만대 추가 확대하고 하이브

리드 라인업을 10종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미국 내 부품 현지조달률을 기존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할 계

획이다. 

 

현대차그룹 미국 HEV 판매량 추이  현대차그룹 미국 시장점유율 추이 

 

 

 
주: 현대차+기아 

자료: 현대차그룹, 언론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현대차+기아 / 판매량 기준 

자료: 현대차그룹, 언론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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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미국 내 HEV 출시 일정 

연도 현대차 기아 

2011 쏘나타 HEV 옵티마 HEV 

2015 쏘나타 HEV (FMC) - 

2016 - 옵티마 HEV (FMC) / 옵티마 PHEV 

2017 아이오닉 HEV 니로 HEV 

2020 쏘나타 HEV (FMC) / 아반떼 HEV 쏘렌토 HEV 

2021 싼타페 HEV / 투싼 HEV - 

2022 - 스포티지 HEV / 니로 HEV (FMC) 

2024 싼타페 HEV (FMC) / 투싼 HEV (F/L) / 쏘나타 HEV (F/L) / 아반떼 HEV (F/L) 카니발 HEV / 쏘렌토 HEV (F/L) 

2025 팰리세이드 HEV 스포티지 HEV (F/L) 

2026 제네시스 GV80 HEV (예정) 텔루라이드 HEV (예정) / 셀토스 HEV (예정) 

자료: 현대차그룹, 언론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현대차그룹 미국 생산시설 투자 추이 및 전망 

연도 내용 

2005 HMMA(앨라배마) 가동 → 미국 현지 생산체계 구축 

2009 Kia Georgia 생산 개시 → 미국 현지 생산기반 확대 

2022 HMGMA 신설 투자 발표/착공 → 약 55억달러 투자, 초기 30만대 CAPA 계획 

2024 HMGMA 생산 개시 → HMMA 36만대 + Kia Georgia 34만대 + HMGMA 30만대 기반 약 100만대 CAPA 확보 

2025~28F 
- 미국에 총 260억달러 투자(자동차 부문 120억달러) 

- 미국 CAPA 100만대→120만대 

2030F 현대차 기준 미국 판매차량 80% 이상 현지생산, 북미 부품 현지조달률 80% 이상 목표 

자료: 현대차그룹,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현대차 미국 하이브리드 사업 확대 전략 

 
주: EREV(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 전기차와 같이 전력으로 구동하지만 엔진이 전기를 생산해 배터리 충전을 지원하는 차량 

자료: 현대차,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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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시장은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중 

전기차 시장은 차량 전동화 확대,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최근 캐즘(Chasm)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차량 전동화 확대와 친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시장 규모는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BEV+PHEV+FCEV) 인도량은 2021년 

679만대에서 2025년 2,165만대(+21.8% YoY)로 증가하며 2021~2025년 연평균 33.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6년 1~7월 누적 인도량 또한 1,162만대로 YoY 2.9% 증가하였는데, 중국은 전년도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높은 기

저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 영향으로 인도량이 부진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인도량은 같은 기간 전년동기대비 

32.8%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전기차 시장조사업체 EV Volumes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이 2025년 이후 2035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해 7,4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추이 및 전망 

 
주: BEV+PHEV+FCEV 합산 인도량 

자료: EV Volume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국들의 전동화 관련 정책 

강화, 경제성 개선,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인해  

전기차 수요 증가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성장은 주요국들의 전동화 관련 정책 강화, 경제성 개선, 완성차 업체의 전동화 전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유럽은 2021년 발표한 'Fit for 55' 정책을 통해 사실상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시장을 전동화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을 

고려해 배출량 규제 적용 방식에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으나, 탄소 배출 저감과 전동화 전

환이라는 정책 기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전기차 보급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전기차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는 에

너지 밀도 향상과 생산 규모 확대, LFP 배터리 적용 확대 등에 힘입어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간 가격 격차는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차 역시 기존 일부 프리미엄 모델 중심에서 벗어나 소형 

SUV, 세단, 픽업트럭, 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출시 전기차 모델 수 역시 2023년 

303개에서 2024년 399개, 2025년 515개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 전기차 인도량은 2025년 447만대로 전년대비 37.1% 증가

하였으며, 2026년 1~7월 누적 인도량 역시 전년동기대비 32.3%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

장 회복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들이 과거 축소 또는 폐지했던 전기차 지원 정책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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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독일은 2023년 말 전기차 구매보조금 폐지 이후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이 27.4% 감소하자 세제 혜택을 확대

하였으며, 2026년부터 개인 구매보조금을 재도입하였다. 영국 역시 2022년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 폐지 이후 수요

가 둔화되자 2025년부터 중저가 전기차를 대상으로 구매 지원 정책을 재개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도 전기차 시장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원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하

는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

체 SNE리서치 역시 이러한 에너지 시장 변화와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를 반영해 2035년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전망

치를 기존 67%에서 최대 8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중국 제외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추이  유럽 전기차 인도량 추이 

 

 

 
주: YTD는 1월~7월 수치 

자료: EV Volume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YTD는 1월~7월 수치 

자료: EV Volume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전기차 신규 출시 모델 수 추이  이란 전쟁 이후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 변화 

 

 

 
자료: EV Volume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SNE리서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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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책 변화 

국가 정책 변화 세부 내용 

독일 보조금 재도입 2023년 말 보조금 폐지 → 2026년 구매지원 재개, 최대 6천 유로 지원 

영국 보조금 재도입 2022년 승용 EV 보조금 폐지 → 2025년 중저가 EV 구매지원 재개 

프랑스 저소득층 지원 확대 2024년 보조금 축소 → 2025년 저소득층/유럽산 EV 지원 확대 

중국 보조금 축소 2026년 구매세 혜택 축소/이구환신 보조금 가격연동 전환 

미국 보조금 폐지 2025년 9월 연방 EV 세액공제 폐지, 일부 주정부 지원 유지 

일본 보조금 확대 2026년 CEV 구매보조금 유지, 차량별 지원기준 개편 

한국 보조금 확대 2026년 구매보조금 유지,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언론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전기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시장 

확대는 전장 부품 수요 증가와 

함께 네오오토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 

전기차 시장 확대는 관련 부품 시장의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와 구동모터를 중심으로 구동되며, 

감속기와 차동장치 등을 통해 바퀴에 동력을 전달한다. 모터의 고속 회전과 높은 토크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

동계 부품의 정밀도와 내구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HEV(하이브리드),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BEV(순수 전기차) 등 다양한 전동화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구동계 부품의 기술 난이도

와 부가가치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전기 구동계 부품 시장

은 이러한 전동화 흐름에 힘입어 2025년 1,022억달러에서 2034년 7,669억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25.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 자동변속기 부품에서 전기차 감속기용 디프 기어 어셈블리와 샤프트 

등 전동화 구동계 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네오오토의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 전망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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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인더스트리 자회사 편입을 통한 밸류체인 통합과 사업 효율화 

오토인더스트리 자회사 편입 이후 

밸류체인 통합에 따른  

사업효율화 기대 

네오오토는 2027년 2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계열사 오토인더스트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괄적 주식교환 개요] 

⚫ 네오오토는 2026년 9월 4일 공시를 통해 계열사 오토인더스트리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100% 자회사로 편

입할 계획을 발표. 2027년 2월 1일 주식교환, 2027년 2월 25일 신주상장 예정 

⚫ 오토인더스트리는 네오오토의 분할 전 기업으로 네오오토는 2010년 오토인더스트리의 치절가공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 

⚫ 교환비율은 네오오토 1대 오토인더스트리 91.3667379로 산정. 교환비율 산정 기준 양사 합산 기업가치는 3,443억

원으로 네오오토 1,387억원, 오토인더스트리 2,055억원 수준 

⚫ 네오오토는 시장주가를 기반으로 산출한 기준시가에 5%를 할증해 주식교환가액을 주당 10,288원으로 산정. 비상

장사인 오토인더스트리는 자산가치와 DCF 방식의 수익가치를 반영한 본질가치 평가방식을 적용해 주당 939,981원

으로 산정 

⚫ 주식교환을 위해 네오오토 신주 약 1,998만주 발행 예정. 주식교환 이후 총 발행주식수는 약 3,347만주로 증가 

⚫ 단순 합산 기준 TTM(3Q25-2Q26) 매출액/영업이익/지배주주순이익은 네오오토 2,366/137/127억원, 오토인더스

트리 4,459/179/217억원으로 양사 합산 6,825/316/344억원 수준 

⚫ 2026년 9월 4일 기준 네오오토와 오토인더스트리의 최대주주는 모두 김선현 회장이며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 지분

율은 각각 48.55%, 75.61%. 주식교환을 통한 오토인더스트리 자회사 편입 이후 네오오토의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4.71%로 상승하며 지배력 강화. 다만 64.71%에는 오토인더스트리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네오오토 지분 

2.83%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지분은 주식교환 이후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주식에 해당해 주식교환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의무 처분 예정 

⚫ FI(재무적투자자) 지분은 기존 6.00%에서 교환 후 16.98%로 상승하며 FI 지분 확대에 따른 오버행 부담 가중  

⚫ 동사가 제시한 주식교환의 목적은 1) 코스닥 승강제 도입에 대응한 실적 규모 확대, 2)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3) 밸류

체인 일원화를 통한 사업 효율화 등 

 

양사는 자동차 변속기와 감속기 부품 생산 과정에서 각각 전공정과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네오오토는 2010년 오토

인더스트리 예산공장의 치절가공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오토인더스트리가 단조와 열처리/선삭 등 소재 및 

1차 가공을 담당하고 네오오토가 이를 공급받아 치절/연삭 등 초정밀 가공과 완제품 조립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오

토인더스트리의 네오오토향 매출액은 2025년 907억원으로 네오오토 매출원가의 44%, 2026년 상반기에도 431억

원으로 매출원가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교환 이후에는 기존 계열사 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생산과 구매/투자 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일원화하

투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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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비용 절감과 생산계획/물류 운영의 최적화

가 가능해지는 한편, 신규 수주에 따른 설비투자 역시 그룹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중복 CAPEX를 줄이고 

생산거점별 가동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토인더스트리가 담당하는 단조/선삭 

등 1차 가공과 네오오토의 초정밀 치절 가공/완성품 제조 및 조립 공정을 하나의 생산체계 내에서 운영함으로써 공정 

전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이러한 사업 통합을 통해 연간 50억원의 원가 절감과 525억

원의 투자비 절감, 인력 효율 10%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오오토-오토인더스트리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참고 

  네오오토(교환 전) 오토인더스트리 네오오토(교환 후) 

교환비율 1 91.3667379  

주당가격 10,288 939,981 10,288 

총발행주식수 13,486,348 218,667 33,465,238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율(%) 48.55 75.61 64.71 

기업가치(억원) 1,387 2,055 3,443 

PER(배) 11.2 9.5 10.0 

PBR(배) 0.99 1.05 1.10 

ROE(%) 8.8 14.6 11.8 

매출액(억원) 2,366 4,459 6,825 

영업이익(억원) 137 179 31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27 217 344 

주: TTM(3Q25-2Q26) 실적 기준으로 산출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네오오토-오토인더스트리 밸류체인 일원화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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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4공장 가동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 

예산 4공장 신설로 연간 940억원 

규모의 CAPA 구축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양산 본격화 

네오오토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및 전동화 부품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예산군에 연면적 16,505㎡ 규모의 제

4공장을 신설하였다(연간 CAPA 940억원, 가동설비 투입까지 총 CAPEX 800억원 추산). 4공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TMED-II)과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등 xEV 관련 부품 생산에 특화된 전용 생산거

점으로, T/F DRIVE, T/F DRIVEN, O/P SHAFT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재 건물 준공을 완료한 가운데 생산설비 반입과 

라인 셋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설비 안정화 과정을 거쳐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현재 TMED-II 국내·외 기어류(1,970

억원), TMED-II 후륜 7속 기어류(566억원), EREV 북미 기어류(223억원) 등의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대차그

룹의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와 확보된 수주 규모를 감안하면 4공장의 가동률은 양산 안정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공장은 중장기적으로 동사의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4공장의 연간 

CAPA는 네오오토 2025년 매출의 약 38% 수준). 

 

네오오토 생산시설 현황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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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현대차그룹 내 EV 감속기 부품 약 

40% 점유율을 바탕으로 로봇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네오오토는 기존 자동차 부품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AI 기술 발전과 산업 전반의 자동화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25년 531

억 달러에서 2035년 2,575억 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17.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감속기

와 액추에이터 등 핵심 구동 부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네오오토의 제품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2021년부터 현대모비스와 협업을 통해 인휠 감속기 등 차세대 모빌리티용 구동 시스템을 개발하며 소형 감속

기 기술을 확보하였고, AMR 및 AGV용 구동 모듈 개발도 진행하였다. 또한 2024년부터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국책과제를 통해 우주 탐사 로버용 구동 모터와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내 로보틱스

팀을 신설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유성 감속기 개발에 착수하는 등 로봇 시장 확대에 대응한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사는 로봇 분야에서도 자동차 구동계 부품 사업을 통해 축적한 초정밀 기어 가공 기술과 양산 경험을 경쟁력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동사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자동변속기 및 전기차 감속기 핵심 기어를 장기간 공급하며 ±5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초정밀 가공 기술과 국내 유일의 내측 헬리컬 기어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 공정 자동화 생산라인

과 SPC(통계적 공정관리)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 초음파 비파괴 검사 등을 구축해 초정밀 기어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

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양산 역량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그룹 내 변속기 부품은 약 30%, 

EV 감속기 부품은 약 4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사는 자동차 변속기와 전기차 감속기에 적용되는 유성기어를 장기간 양산하며 축적한 정밀 가공 기술을 기반으

로 로봇용 유성 감속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높은 토크와 구동 효율, 제어 성능을 확보

하기 위한 QDD(Quasi-Direct Drive) 액추에이터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성 감속기는 이러한 액

추에이터에 적용 가능한 주요 감속기 구조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유성 감속기는 여러 개의 기어가 하중을 분산하는 

구조를 통해 높은 토크 전달 능력과 우수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고하중이 요구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합한 

구조로 평가된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역시 아틀라스를 비롯한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에 유

성기어를 활용한 구동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양산 확대 계획은 동사의 로봇 부품 사업 확대에 중장기적인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

자동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 내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아틀라스를 2028년 HMGMA를 

시작으로 2029년 기아 조지아 공장과 글로벌 생산거점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의 주요 생

산 현장에 아틀라스 약 2만5천대를 투입하고, 미국 내 연간 30만개 이상의 로봇용 액추에이터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네오오토의 아틀라스 관련 구체적인 수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존 자동차 구동계 사업을 통해 확보한 유

성기어 가공 기술과 양산 역량을 기반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조직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로봇 부품 사업 

확대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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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Global Market Insigh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네오오토 미래 모빌리티 부품 관련 사업 계획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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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오토 로봇 관련 부품 수주 사례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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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실적 리뷰 

현대자동차그룹의 하이브리드 

중심 판매 호조와 글로벌 OEM향 

프로젝트 공급 확대로 실적 개선 

네오오토의 2025년 매출액은 2,321억원(+6.2% YoY), 영업이익은 137억원(+8.1% YoY)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실적이 

개선되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하이브리드 중심 판매 호조에 힘입어 피니언기어 매출이 826억원(+10.5% YoY)으로 

증가한 가운데, 글로벌 OEM향 Global DIFF ASSY 4종 프로젝트의 공급 확대에 따라 디프어셈블리 매출도 288억원

(+87.5% YoY)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편 지배주주순이익은 149억원(-16.0% YoY)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예산 4공장 증설을 위한 CAPEX 집행으로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이 감소하면서 이자수익이 줄어든 가운데,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 발생 등의 영

향으로 영업외이익이 전년대비 85억원 감소한 데 기인한다. 

 

  1H26 실적 리뷰 및 2026년 실적 전망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 판매 호조에 힘입어 실적 

개선 

1H26 실적 리뷰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1,238억원(+3.7% YoY), 영업이익은 78억원(+1.1% YoY)을 기록하였다. 현대차그룹의 하이

브리드 차량 중심 판매 호조에 힘입어 관련 부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실적이 성장하였다. 한편 영업이익

률은 6.3%(-0.1%p YoY)로 소폭 하락하며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성장률을 하회하였는데, 이는 외주용역비 증가 등

의 영향으로 매출총이익률이 12.6%(-0.2%p YoY)로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데 기인한다. 

 

2026년 실적 전망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와 예산 4공장 하반기 가동 

본격화로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 

2026년 매출액은 2,457억원(+5.9% YoY), 영업이익은 147억원(+7.6% YoY)으로 전년대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

망된다.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에 따른 관련 부품 공급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산 4공장이 하반기부

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전사 매출액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산 4공장 가동을 위한 설비투자가 이어지면서 전사 CAPEX는 전년도 380억원에 이어 올해도 350억원 수준

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공장 신규 설비의 감가상각비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와 예산 2/3공장 기존 설비의 내용연수가 순차적으로 종료되면서 나타나는 감가상각비 감소 효과가 

이를 일부 상쇄해 영업이익률은 6.0%(+0.1%p YoY)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량(현대차+

기아)은 2021년 9만대에서 2025년 33만대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23만대로 전년동기대비 65.5% 증

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판매 호조와 함께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전체 판매량 기준) 

역시 2018년 7.4%에서 2025년 11.3%로 상승하였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생

산능력과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5~2028년 미국에 총 26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20억

달러를 자동차 생산체제 구축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는 2026년 CEO Investor Day를 통해 2030년까지 북

실적추이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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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APA를 50만대 추가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10종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미국 내 부품 현지조달률을 기

존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네오오토는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및 전동화 부품 수요 확대에 대응해 2026년 하반기부터 예산 4공장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4공장은 연간 CAPA 940억원으로 2026F 매출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규모이

다. 동사가 확보한 TMED-II 국내·외 기어류(1,970억원), TMED-II 후륜 7속 기어류(566억원), EREV 북미 기어류(223

억원) 등 관련 프로젝트의 공급 확대에 따라 4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동사의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오오토 수주 공시 내역(2025년말 기준)                                    (단위: 억원) 

품목 수주시점 수주총액 수주잔고 

피니언&선 기어(4,5,6,8속,감마CVT) 2008년 13,532 2,434 

디프 어셈블리(전륜6속) 2009년 2,680 100 

대형기어등(전륜6속外) 2010년 957 107 

어널러스 앗세이(전륜8속) 2015년 2,348 796 

4대기어&어널러스(전륜6속) 2015년 1,652 636 

어널러스 앗세이(감마CVT) 2017년 1,258 466 

4대기어(감마CVT) 2017년 1,398 455 

트랜스퍼 기어(전륜8속) 2017년 582 187 

스피드기어 앗세이(7속 DCT) 2017년 416 101 

습식 8속 DCT 2019년 1,360 261 

글로벌 DIFF ASSY 4종(기존3종+1종추가) 2020년 1,287 887 

경소형 선 기어 2020년 196 81 

EV감속기 차동기어 1종 2021년 569 157 

HTS(FCA) T/F DRIVE, ANNULUS 2021년 225 104 

EV감속기 차동기어 2종(고성능) 2021년 41 24 

EV감속기 차동기어1종, 구동기어1종 2022년 698 554 

TEMD-2(HEV) 국내/외 기어류 2023년 1,970 1,947 

TK차종 기어 2023년 23 20 

70kW E-AWD 샤프트 및 기어 2023년 238 237 

TMED-2(HEV) 후륜7속 기어류 2024년 566 566 

EV감속기 I-DAS 3종(HTS)  2025년 345 345 

EREV 북미 기어류  2025년 223 223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3 

네오오토 실적 테이블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640 1,982 2,186 2,321 2,457 

(YoY) 15.2% 20.8% 10.3% 6.2% 5.9% 

대형기어 등 929 1,030 1,050 921 1,105 

피니언기어 568 656 748 826 810 

디프어셈블리 86 52 154 288 296 

EV감속기부품 0 186 174 164 179 

기타매출 57 59 60 122 68 

매출총이익 170 216 273 274 302 

(YoY) 11.0% 27.3% 26.5% 0.3% 10.5% 

영업이익 80 104 126 137 147 

(YoY) 34.5% 30.3% 21.8% 8.1% 7.6% 

영업이익률 4.9% 5.2% 5.8% 5.9% 6.0% 

세전이익 103 144 211 136 189 

지배주주순이익 79 119 177 149 182 

(YoY) 19.5% 51.9% 48.6% -16.0% 22.3%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네오오토 별도기준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네오오토 별도기준 연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네오오토 별도기준 분기별 매출액 추이  네오오토 별도기준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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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사업 성과가 향후 밸류에이션의 주요 변수 

로봇 사업 기대감 반영으로  

과거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 

당사 추정 기준 네오오토의 2026년 예상 PBR은 0.90배로 최근 10년 평균인 0.59배 대비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Peer그룹으로는 동사와 유사하게 자동차 변속기/감속기용 기어와 샤프트 등 동력전달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상장사 디

아이씨, 디와이씨, 경창산업, 대동기어를 선정하였다. Peer그룹 모두 2026년 실적 컨센서스가 부재한 점을 감안해 

TTM(3Q25-2Q26)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Peer그룹의 평균 PBR(9/15 종가기준)은 1.02배로 동사의 0.99배와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Peer그룹의 평균 ROE는 -4.4%로 동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밸류에이션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 동사의 주가는 2017년과 2021년 각각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며 PBR이 1.2배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EV 감속기 양산 본격화와 자동차 수요 회복 사이클에 힘입어 

PBR이 0.9배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2026년에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양산 기대

감이 높아지면서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는 동사가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PBR이 1.3배 수준까

지 상승하는 등 올해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2026년 YTD 평균 PBR 0.88

배). 

 

네오오토 PBR밴드  네오오토 Peer그룹 ROE-PBR 산포도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9/15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로봇 부품 수주 가시화 여부가 

밸류에이션의 주요 변수, 기술 

개발과 조직 확대 긍정적 

현재 동사의 밸류에이션에는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는 만큼, 향후 로봇 부품 관련 수주 가

시화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자동차용 변속기와 EV 감속기 생산을 통해 축적한 초정밀 기어 가공 기

술과 유성기어 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로봇용 감속기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

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액추에이터에 유성기어를 활용한 구동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동사 역시 관련 기

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 1월 기업부설연구소 산하 로보틱스팀을 신설한 데 이

어 7월에는 로보틱스사업실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를 강화

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수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사가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과 조직 확대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로봇 부품 사업 확대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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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오토 Peer그룹 테이블 (단위: 억원) 

구분  네오오토 디아이씨 디와이씨 경창산업 대동기어 

주가(9/15, 원)  10,540 5,450 1,554 1,524 6,150 

시가총액(9/15)  1,421 2,119 341 546 1,180 

매출액 2024 2,186 7,191 1,001 6,380 2,571 
 2025 2,321 7,573 1,110 7,053 2,209 
 TTM 2,366 7,194 1,289 7,110 2,275 

  2026F 2,457 N/A N/A N/A N/A 

영업이익 2024 126 218 49 96 45 
 2025 137 186 51 73 2 
 TTM 137 135 85 146 -5 

  2026F 147 N/A N/A N/A N/A 

OPM(%) 2024 5.8 3.0 4.9 1.5 1.7 
 2025 5.9 2.4 4.6 1.0 0.1 
 TTM 5.8 1.9 6.6 2.1 -0.2 

  2026F 6.0 N/A N/A N/A N/A 

지배주주순이익 2024 177 142 6 28 12 
 2025 149 -105 37 -208 -47 
 TTM 127 -86 74 -142 -25 

  2026F 182 N/A N/A N/A N/A 

PER(배) 2024 3.5  10.1  52.9  24.5  101.2  
 2025 7.0  N/A 7.0  N/A N/A 
 TTM 11.2  N/A 4.6  N/A N/A 

  2026F 7.8  N/A N/A N/A N/A 

PBR(배) 2024 0.50  0.96  0.66  0.52  1.38  
 2025 0.76  3.94  0.48  0.49  1.96  
 TTM 0.99  1.44  0.60  0.43  1.49  

  2026F 0.93  N/A N/A N/A N/A 

ROE(%) 2024 15.3  10.0  1.2  2.1  1.4  
 2025 11.4  -7.2  7.0  -17.2  -5.8  
 TTM 8.8  -5.9  13.1  -11.2  -3.1  

  2026F 12.5  N/A N/A N/A N/A 

배당수익률(%) 2024 3.8  N/A 1.2  1.0  0.5  
 2025 2.3  N/A 1.6  N/A 0.4  

  2026F 1.9  N/A N/A N/A N/A 

주: 2026년 네오오토 실적은 당사 추정치, 나머지는 시장컨센서스 부재 / TTM = 3Q25-2Q26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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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오버행 부담 확대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FI 지분 

확대에 따른 오버행 부담 유의 

네오오토는 2027년 2월 1일 오토인더스트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FI(재무

적투자자) 지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오버행 부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6년 9월 4일 기준 네오오토의 FI 지분율

은 6.00%이며, 주식교환 과정에서 오토인더스트리의 FI가 네오오토 주주로 편입되면서 FI 합산 지분율은 16.98%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중 0.04%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분에는 별도의 의무보유가 적용되지 않아 신주 상장 직후부터 처

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토인더스트리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네오오토 주식 945,000주의 처분 물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포괄

적 주식교환 이후 네오오토의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4.71%로 상승하며, 이 중 2.83%는 완전자회사로 편

입되는 오토인더스트리가 보유한 네오오토 지분이다. 해당 지분은 주식교환 이후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주식에 해당

하며,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제한)에 따라 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네오오토-오토인더스트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지분율 변화                               (단위: %) 

구분 네오오토(교환전) 오토인더스트리 네오오토(교환후)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 48.55 75.61 64.71 

FI(재무적투자자) 6.00 8.78 16.98 

주: 9월 4일 기준 / 교환후 FI 지분율은 모빌리티사업재편유한회사 11.74%, 네오드라이브유한회사 5.24%로 구성 

자료: 네오오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현대차그룹향 높은 고객 집중도 

높은 고객 집중도에 따른 실적 

변동성과 단가 협상 부담 

동사는 2025년 말 기준 전체 매출의 88%가 현대차그룹(현대트랜시스/현대자동차/기아)에서 발생하며 높은 고객 집

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객구조는 현대차그룹의 실적과 생산계획 변화에 따라 동사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부품 단가 협상 과정에서 동사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

용한다. 

 

현대트랜시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현대차그룹 캡티브 매출임을 감안하면, 밸류체인 구조는 네오오토 →  현대트

랜시스 → 현대자동차/기아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생산 및 판매량 변화는 현대트랜시스를 거쳐 동사의 

수주 및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같은 해 현대자

동차의 중국 판매 대수는 전년대비 31.3% 감소하였으며, 현대트랜시스 매출액은 7.7%, 네오오토 매출액은 8.7% 감

소하였다. 

 

또한 소수 고객사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는 부품 단가 협상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수의 대형 구

매자가 다수의 개별 부품 업체를 상대하는 구조인 반면, 개별 부품 업체는 거래처 다변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는 동사의 AS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스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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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640 1,982 2,186 2,321 2,457 

증가율(%) 15.2 20.8 10.3 6.2 5.9 

매출원가 1,471 1,766 1,913 2,048 2,155 

매출원가율(%) 89.7 89.1 87.5 88.2 87.7 

매출총이익 170 216 273 274 302 

매출이익률(%) 10.3 10.9 12.5 11.8 12.3 

판매관리비 90 112 147 137 155 

판관비율(%) 5.5 5.7 6.7 5.9 6.3 

EBITDA 218 214 228 244 269 

EBITDA 이익률(%) 13.3 10.8 10.4 10.5 11.0 

증가율(%) 11.6 -1.7 6.5 7.1 10.4 

영업이익 80 104 126 137 147 

영업이익률(%) 4.9 5.2 5.8 5.9 6.0 

증가율(%) 34.5 30.3 21.8 8.1 7.6 

영업외손익 23 40 85 -0 42 

금융수익 12 20 67 24 20 

금융비용 12 9 23 60 14 

기타영업외손익 23 28 40 36 36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03 144 211 136 189 

증가율(%) 31.0 39.5 46.7 -35.4 38.4 

법인세비용 25 25 34 -12 7 

계속사업이익 79 119 177 149 18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79 119 177 149 182 

당기순이익률(%) 4.8 6.0 8.1 6.4 7.4 

증가율(%) 19.5 51.9 48.6 -16.0 22.3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79 119 177 149 182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620 880 1,319 1,051 1,015 

현금성자산 198 257 340 289 210 

단기투자자산 41 152 435 249 263 

매출채권 230 323 354 338 358 

재고자산 120 114 138 136 144 

기타유동자산 30 35 53 39 41 

비유동자산 927 881 851 1,193 1,421 

유형자산 810 763 781 1,076 1,306 

무형자산 7 6 10 9 7 

투자자산 71 66 6 5 5 

기타비유동자산 39 46 54 103 103 

자산총계 1,547 1,762 2,170 2,244 2,436 

유동부채 478 565 865 784 821 

단기차입금 0 20 120 60 60 

매입채무 203 248 357 340 360 

기타유동부채 275 297 388 384 401 

비유동부채 101 119 65 84 84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97 115 62 79 79 

기타비유동부채 4 4 3 5 5 

부채총계 579 684 929 868 905 

지배주주지분 969 1,078 1,241 1,376 1,531 

자본금 39 39 39 59 59 

자본잉여금 110 110 110 91 91 

자본조정 등 15 15 15 15 1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 1 0 0 0 

이익잉여금 803 912 1,076 1,211 1,366 

자본총계 969 1,078 1,241 1,376 1,531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65 202 301 253 303 

당기순이익 79 119 177 149 182 

유형자산 상각비 137 109 100 105 120 

무형자산 상각비 1 1 1 2 2 

외환손익 4 0 5 1 1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8 -6 33 -19 -0 

기타 6 -21 -15 15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44 -180 -294 -198 -364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60 -40 187 86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0 -68 -86 -380 -350 

기타 -34 -72 -395 96 -1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3 36 80 -105 -19 

차입금의 증가(감소) -86 46 3 -87 4 

사채의증가(감소) 0 0 9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6 -8 -12 -16 -24 

기타 -1 -2 -1 -2 1 

기타현금흐름 4 1 -4 -0 1 

현금의증가(감소) 32 59 83 -50 -79 

기초현금 166 198 257 340 289 

기말현금 198 257 340 289 210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6.6 6.2 3.5 7.0 7.1 

P/B(배) 0.5 0.7 0.5 0.8 0.9 

P/S(배) 0.3 0.4 0.3 0.5 0.5 

EV/EBITDA(배) 2.3 2.8 0.8 3.3 4.5 

배당수익률(%) 1.5 1.6 2.5 2.3 2.0 

EPS(원) 665 1,009 1,500 1,260 1,428 

BPS(원) 8,200 9,125 10,504 11,645 11,350 

SPS(원) 13,887 16,782 18,503 19,650 19,274 

DPS(원) 67 100 133 200 200 

수익성(%)      

ROE 8.4 11.7 15.3 11.4 12.5 

ROA 5.2 7.2 9.0 6.7 7.8 

ROIC 5.5 10.3 11.9 11.7 12.3 

안정성(%)      

유동비율 129.7 155.9 152.6 134.0 123.6 

부채비율 59.7 63.5 74.9 63.1 59.2 

순차입금비율 -2.8 -14.0 -34.8 -17.1 -10.8 

이자보상배율 12.2 13.6 7.3 15.6 17.7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1 1.2 1.1 1.1 1.1 

매출채권회전율 7.4 7.2 6.5 6.7 7.1 

재고자산회전율 14.6 16.9 17.3 17.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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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네오오토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9.21 네오오토-ICE와 xEV를 넘어 로봇으로 기어 서드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

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